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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시,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설립

울산시는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설립을 2011년 본격화할 계획이다.

울산시에 따르면, 국비 20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모두 300억원을 투자해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의

부지 1만9800㎡에 건축면적 1만㎡의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를 11월 착공해 2013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.

화학분야 국내 최고의 R&D 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이 입주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.

바이오화학은 나무와 사탕수수 등의 식물자원에서 플래스틱, 섬유, 자동차 내ㆍ외장재, 휴대폰 외장재 등을

뽑아내는 기술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.

이기원 울산시 경제통상실장은 “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는 울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의 바이오화학기업 전환 유

도와 연구개발,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우리나라가 2020년 세계 7위의 바이오화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

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1/01/06>


